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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3. 5. 16.(화) 배포 시 배포 2023. 5. 16.(화)

구제역 발생지역 방역대(3km)내
소(牛) 사육농가 백신 항체양성률은 평균 94.4%, 
사전 차단 방역이 뚫렸다는 것은 사실과 달라
 - 대부분 농가는 백신접종을 제대로하고 있으나, 일부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보도 주요내용>

  한국일보 5월 16일(화) “4년 만에 구제역, 두 가지 ‘차단 방역’ 모두 뚫렸다”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최초 구제역 발생한 농장의 감염된 한우와 같은 축사에 있던 소 등 29

마리를 조사한 결과 항체 형성률은 62%에 불과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농가도 해당 비율은 법적 기준 80%를 밑도는 76.5%, 24%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금번 충북 청주 구제역 발생 후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발생 농장 주변 방역대 내의 소 사육 농장 189호를 대상으로 항체양성률이 

평균 94.4%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대부분 농장은 구제역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고 

있고 백신 접종이 미흡한 일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사전 차단방역이 뚫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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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2~8일, 최대 14일)와 5월 10일 충북 

청주 구제역 발생 즉시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48시간 + 36시간)을 발령

하였고, 적용 대상 지역에 증평군이 포함되어 있어 5월 14일 증평에서 발생한 

농장이 청주 발생 농장에서 수평 전파된 것이라기 보다는 비슷한 시기에 

증평 발생 농장으로 유입되어 잠복기를 거쳐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금주 중(5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긴급백신을 접종하고, 백신 접종이 누락되는 농장이 

없도록 접종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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